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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금반납 여부 “논란”
노조, 워크아웃기간 강제 시행 … 김종호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기간 중에 임금반납을 강제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월14일 워크아웃 기간의 임금반납 논란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김종호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고용노동청은 “워크아웃 중 사원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반납하도록 했다”는 노조의 진정에 따라 김종호

대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물었다.

고용노동청은 임금반납은 삭감과 달리 단체협상 사안이 아니라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금호타이어가

어긴 것으로 보고 김종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종호 대표는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은 반납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임금을 덜 준 삭감이기 때문에

개별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기존 회사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납의 성격으로 보고 김종호 대표를 입건하기

로 했다”며 “회사의 주장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 최종적인 위반 여부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0년 4월 협상에서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등

에 합의했지만 출범한 노조는 기존 협상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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